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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을왕해역에 어린 꽃게 방류

- 꽃게 자원량 회복을 위해 100만마리 방류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서해안 꽃게 자원 회복을 위해 중구 을왕

해역에 유관기관 및 을왕어촌계장 등 지역 어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생산한 어린 꽃게 10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꽃게는 지난 5월 중순 부화한 것으로 경기도해양

수산자원연구소(병성감정기관)의 전염병 검사를 통해 건강한 종자로 

판정된 갑폭 1.0cm 이상의 우량 종자들이다. 

어린 꽃게는 내년 봄부터 어획이 가능한 크기로 자라게 되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꽃게는 수심 100m 이내 연안해역의 모래 및 모래진흙에 서식하며 주 

산란기는 6∼7월이다. 인천은 전국 꽃게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던 국내 

제일의 꽃게 산지였지만 매년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어 꽃게 자원량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이 필요한 품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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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4월 점농어 26만마리를 인천 연안에 

방류한 것을 시작으로 꽃게 90만마리, 참조기 30만마리, 바지락 60만마리, 

주꾸미 50만마리, 갑오징어 15만마리를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권오훈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경제성 어종 위주의 지속적인 방류사업이 

어업인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전복, 

참담치 등 인천의 특산 품종 시험연구로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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